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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교황, 새 회칙 발표

프란치스코 교황이 4일 새 회칙‘모든 형제자

매들(프라텔리 투티·Fratelli Tutti)’을 발표했다. 

회칙은 교황이 전세계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에

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로 신의 가르침을 오늘

날 사회문제에 비추어 신도들이 살아갈 방향을 

제시한다. 

교황은 총 11개의 챕터로 구성된 새 회칙에서 

“뜻밖에 터진 팬데믹위기는 정치와 경제제도

를 개혁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를 

풀어야 한다는 저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었

다.”고 밝혔다. 교황은“세계적 보건위기는 마

술처럼 여겨졌던 시장자본주의의 실패를 증명

했다.”며“모든 것이 시장자유주의에 의해 해결

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.”고 강

조했다.

교황은 정치지도자들이‘극단주의’를 정치수

단으로 악용하는 세태도 비판했다. 교황은“건

전한 논쟁보다는 과장과 극단주의, 양극화가 

정치적 도구가 되었다.”며“정치가 가난한 이들

을 더 큰 가난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부끄

러운 일”이라고 비판했다.

교황은 새로운 삶을 위한 원칙으로 인류애를 

강조했다. 교황은“형제애와 가족애, 타인에 대

한 사랑을 강조하는 삶은 종종 비웃음을 살 때

도 있다.”며“선의와 사랑으로 함께 하는 삶, 정

의와 연대는 한 번에 성취되지 않는다. 매일 매

일 실현돼야 한다.”고 썼다. 교황은“같은 집을 

공유하는 지구의 자식들로서, 동료 여행자로서 

모든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신념과 목소리를 갖

고 꿈꿀 수 있게 해달라.”고 밝혔다. 

마음 바꾸기·생각 바꾸기

그런데‘절망하지 말자. 반드시 극

복할 수 있다.’는 희망적인 생각을 

가지면 뇌에서 베타엔드로핀이라

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. 베

타엔도르핀은 무지개처럼 일곱 가

지 색을 지닌 찬란한 빛처럼 보이는

데, 이것이 나오면 몸과 마음이 편

안해지고 세상이 살만하게 느껴진

다고 합니다. 같은 뇌에서 베타엔도

르핀이 나오느냐 아드레날린이 나

오 느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

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

습니다. 

속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

아드레날린이 나와 몸 전체를 우울

증으로 감싸고 병들게 하지만, 낙천

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능히 암세

포도 죽이는 베타엔도르핀이 나와 

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. 

나이 삼십대 때 의사들이 나에게 

암 선고를 하면서‘7개월 살면 잘 

산다.’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

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죽지 

않고 살아있습니다. 왜 죽지 않았을

까요? 내 안에서 NK세포가 나왔기 

때문입니다. 이 세포는 암세포에 구

멍을 뚫고 거기에다 염분과 수분을 

발사하여 암세포를 죽입니다. 누구

든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베타

엔도르핀이 나와 NK세포를 활성화

시킴으로써 암세포를 박멸하는 것

입니다. 

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

생각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

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곧 가치

관에 따라 인생이 달리 전개되는데, 

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공덕이 

내 것이 되고, 공덕이 많이 쌓이게 

되면 대단한 신력(神力)이 나오게 

되는 것입니다. 

-혜국 스님-

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공짜법

이란 결코 없습니다. 그러니 마음의 

문을 활짝 열고 주어진 것을 받아

들이십시오. 마음의 문을 열면 변화

가 시작되고, 그 문을 통해 들어오

는 것을 받아 들이면 행복이 다가

옵니다. 

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얼굴에도 

그대로 나타납니다. 화가 나서‘저

놈을 콱 쥐어 박아버려? 할 때는 얼

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, 얼굴이 

붉어졌다는 것은 피가 부글부글 끓

는다는 말입니다. 반대로 어둠 속에

서 귀신 분장을 하고,‘잡아 먹자’

하면 얼굴이 하얘집니다. 얼어서 질

린 것입니다. 

이렇게 무서우면 하얗게 질리고 

성이 나면 벌겋게 타는 것 모두는 

마음의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. 그

러므로 평소에 스스로의 마음관리

를 잘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

다.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결코 늦지 

않았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적극적

으로 마음바꾸기, 생각바꾸기를 해 

보십시오. 참으로 많은 변화를 느낄 

수 있게 될 것입니다. 

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대부분의 

사람들은 청명하고 화창한 날씨를 

좋아합니다. 날이 좋으면 기분도 상

쾌해지고 바깥활동을 하기도 쉽습

니다. 그러나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

가 오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외출하

기도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는 비

만 오면“얄궂은 비가 또 오네”하면

서 불평을 한곤 합니다. 이렇게 자

꾸 불평을 하면 결국 비와 나는 남

남이 되고, 차츰 사랑할 수 없게 되

어버립니다. 

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.

‘생물들이 아무도 모르게 잠에

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

토록 짙은 안개가 끼었구나.’‘봄꽃

을 피우기 위한 비가 내리고 있구

나. 모 심을 때를 알리는 비가 오는

구나. 이 비야말로 자연의 노력이요 

자양분이다.’이렇게 생각하면 비와 

안개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어 날씨 

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없어질 뿐만 

아니라, 오히려 궂은 날씨를 고맙게 

여기고 즐길 수 있게까지 됩니다. 

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주

위의 모든 것이 좋게 보입 니다. 하

늘의 새 우는 소리까지도“다 되고

말고, 다 되고 말고”라는 희망적인 

소리로 들립니다. 그런데,‘나는 집

안에서 죽어라고 살림만 하고 아

이들 키우는데 남편은 왜 저모양인

가?’,‘저 마누라는 왜 친구들과 어

울려 골프나 치러 다니는가?’하면

서 만사를 불평불만의 눈으로 바라

보는 사람에게는 새소리가“죽어라, 

죽어라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 

암과 같은 힘든 병에 걸렸을 때도 

마찬가지입니다. 난치병에 걸린 사

람이 마음이 약해져서‘죽는다’고 

생각할 때 우리의 뇌에서 아드레날

린이라고 하는 아주 불안한 기운이 

나온다고 합니다. 이 아드레날린은 

우울증을 일으키는 답답한 기운이

요 불순물입니다. 

▲ 새 회칙을 발표하고 있는 교황. 

사진=바티칸뉴스(vaticannews.va)


